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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스포츠 인권 존중 문
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스포츠 인
권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스포츠인권 우수사례 공모전은 스포
츠인권 보호 및 향상의 중요성을 알
리고, 체육인의 참여를 통해 긍정적
인 사례 공유 및 인권 존중 문화 확
산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은 스포츠인권 보호 활
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회
원단체, 체육지도자, 인권지킴이 등
이 지원 가능하며 대상별 주제에 맞
는 우수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대한체육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할 계획이다. 주요 심사기준은 ‘스포
츠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목적의
적절성과 우수사례의 창의성’ 등이
다.

수상자는 각 분야별 3명씩 총 9명으
로 1등 수상자(3명)에게는 50만 원
상당 상품, 2등 수상자(3명)에게는
20만 원 상당 상품, 3등 수상자(3명)
에게는 10만 원 상당 상품이 시상된
다. 최종 수상자는 개별로 공지하게
되며 우수사례는 스포츠인권의날 공
식행사 시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응모방법은 대한체육회 홈페
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우수사례공모전개최

2022.07.18
스포티비뉴스
정형근기자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577자료 출처: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577


켄 카터 전 농구선수이자 코치의 실화
빈민가 학생선수들의 드라마틱한 변화

코치 카터(2005)_토머스 카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참 스승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카터(사무엘 잭슨)는 자신이 졸업한 리치먼드 고등학교에 농구코치를 맡아 그곳 학생들의 농구 실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빈민가의 환경과 현실,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굳건히
‘정도’를 가는 그 모습이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입니다.

사회적 분위기, 시선과 싸우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선수들은 모두 학교에 소속된 학생입니다. 하지만 선수라는 이유로,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이
낮으면 학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수들은 수업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사회적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카터는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선수들이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상 학점 충족 기준을 설정했고, 이에
따르도록 학생과 학교에 요구한 것입니다. 모두가 반발했지만, 이는 카터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대학진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범죄율이 매우 높은, 삶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역에 사는 십대
학생들에게 미래를 선물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영화는 먼저 선수들이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만큼의 실력을 다지는 엄격한 훈련의 모습, 경기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화제가 되는 모습을 전반부에 보여줍니다. 카터는 혈기왕성한 십대 선수들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장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회에 팽배한 인식 즉 선수 개개인이 발전하는 삶보다 당장의 승리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 계속
http://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169&category=170&item=&no=28143자료 출처:

학생선수들의인생을바꾼참스승.
영화 ‘코치카터’

2022.07.11
위드인뉴스
문자영

http://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169&category=170&item=&no=28143


환경을 거슬러 성공하는 법

수치상, 그리고 체감상, 리치몬드 고등학교에서 농구선수로 사는 이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카터는 선수들이 지금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공부하게 합니다.

방법이 꽤나 극단적인데, 카터는 선수들의 학점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훈련과 경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선수들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를 지키는 것 즉 사회인으로 살면서 최소한의 ‘선’을 지키도록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사회 전체가 들고 일어났고, 결국 카터는 사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수들 각자가 카터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희망적이지 않을 것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그제야 눈을 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수들은 농구를 통해, 카터의 가르침을 통해 현실을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탓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그 지역의 분위기 속에서 패배와 절망을 학습하고,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 있다가, 
카터와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 지푸라기를 잡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영화는 농구라는 스포츠가 주는 역동성과 즐거움, 승리의 희열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드라마를 모두 녹여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켄 카터를 통해 참 스승이자 하나의 인간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영화 ‘코치 카터’입니다. (사진출처:네이버영화)

http://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169&category=170&item=&no=28143자료 출처:

http://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169&category=170&item=&no=28143


박병호(36·kt wiz)는 8년 만에 박주상(17) 군을 만난 뒤, 감격에 젖었다.

박병호는 병마와 싸워 건강을 되찾은 박주상 군을 만나 "주상 군이 완치됐다는 소식이, 우리 선수들에게도

희망을 줬어요"라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도 했다.

박주상 군은 지난 15일 서울시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BO 퓨처스 올스타전에 시구자로 나섰다.

프로야구 선수들, 특히 박병호에게 무척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박주상 군은 9살이던 2014년 7월 19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올스타전에 참여했다.

당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투를 벌이던 그는 KBO의 '소원 성취 이벤트'에 신청해 올스타전 무대를

밟았다.

야구선수가 꿈이었던 박 군은 안타를 치고 달리는 이벤트에 참가했고, 자신의 우상이었던 박병호의 손을 꼭 잡고

선수들과 하이 파이브 하기도 했다.

박주상 군은 의지를 꺾지 않았고, 병마와 싸웠다.

그리고 2022년 건강한 고등학생이 되어 잠실구장 마운드에 섰다.

박주상 군이 시구한다는 소식에 박병호도 잠실구장을 찾아, 박 군을 만났다. 박주상 군과 박병호는 서로에게 '큰

선물'이었다.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을 앞두고 만난 박병호는 "8년 전에 박주상 군을 만난 걸 당연히 기억한다. 

정말 많이 걱정했다"며 "박주상 군의 건강한 모습을 봐서 정말 좋았다. 대전에 사는 박 군이 내가 대전 방문

경기를 할 때 경기장에서 응원하러 왔다고도 한다. 지금까지 야구를 계속 좋아해 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박병호는 지난 2년 동안 지독한 슬럼프를 겪었지만, 올해 전반기에만 홈런 27개를 치며 반등했다.

힘겨운 시간을 잘 버틴 박주상 군과 박병호는 서로를 보며 밝게 웃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6038200007?input=1195m자료 출처:

박병호 “박주상군의완치,
우리선수들에게희망을줬다”

2022.07.16
연합뉴스
하남직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6038200007?input=1195m


전국 종합대회에서 경기도의 종합우승에 앞장섰던 역도와 씨름, 레슬링, 복싱 등 체급 및 투기종목의 선수층이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경기도 체급·투기종목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도내 초·중학교 선수가 5년 사이 20~50% 감소해 향후 선수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일부 종목의 경우 상급 학교 팀마저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선수 감소 현상은 지난 8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하에서 운동선수 최저 학력제 강화와 합숙훈련 금지 등

학교 운동부에 대한 정책 변화로 많은 학생선수들이 타 시·도로 떠난데다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체급·투기 종목 저변층 감소가 더욱 심각한 상태다. 씨름의 경우 2018년 초등 76명, 중등 41명에서

2020년 초등 55명, 중등 45명으로 약 10%가 감소했다. 올해는 초등 72명, 중등 42명으로 5년전과

비슷하지만 실제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선수는 이보다 20%이상 적다는 게 씨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역도는 2017년 등록선수가 남녀 80여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고작 37명에 불과하고 여자 선수는 10명도 채

안된다.

복싱은 중학생 등록 선수가 5년전 92명에서 올해 65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클럽소속 선수가

100여명에 달해 학교팀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레슬링 역시 5년 전보다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종목에 비해 체급·투기 종목 저변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생활환경 변화로 어렵고 위험한 운동을

기피하고 있고, 초·중학교 지도자들이 낮은 수준의 보수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전직 또는 타 시·도로

이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학교 저변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멀지않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에서 종목이

퇴출될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최근 꿈나무 육성을 위해 3천만원을 쾌척한 민강원 경기도씨름협회 부회장은 “경기도 씨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씨름 종목은 사라질 수 있다”며 “경기단체와 교육청, 도체육회가 적극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저변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한 종목단체 임원은 “도교육청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비인기 종목들이 선수 기근에

빠질 수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학생선수를 발굴해 육성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일부 시·도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712580124자료 출처:

경기도체급 · 투기종목들, 학생선수감소에
‘위기감팽배’

2022.07.12
경기일보
황선학기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712580124


"혹시 한국에서 고교 야구의 인기가 뜨거운가? 나만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다."
얼마 전 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로 부터 들은 질문이다. 바로 답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한국 고교 야구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자신이 스타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너무 많다. 야구 좀 한다
싶으면 대부분 스타 의식을 갖고 있다. 몇몇 엘리트들에 의존하기 때문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러다 보니 자꾸
기본기가 약해진다.“

비단 외국인의 눈에만 그렇게 비친 것이 아니다. 고교 야구 현장에선 이미 선수들의 스타 의식이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레전드 코치 출신으로 현재 고향 고교 팀들의 인스트럭터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애들은 야구를 코치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배운다. 유튜부에서 본대로 따라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아직 몸도 영글지 않았고 기본기도 없는 상태에서 마이크 트라웃이나 오타니 같은 폼을 한다고 그게 될 일인가. 
추상 화가인 피카소도 그림의 기본인 정물화를 기가 막히게 그릴 줄 알았다고 한다. 기본이 돼 있어야 거기서
창작도 나오고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선수들은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감독
코치들도 별반 힘을 못 쓴다. 선수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지도자들은 자리 보전 탓에 움츠러 들어 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구 명문고 A팀 감독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A 감독은 "선수들이 수업을 듣고 훈련을 해야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훈련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나이트
시설이 돼 있는 학교는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전체 훈련량이 크게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사설
야구 교실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 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학교의 지도자들과 방향이
다르면 골치가 아파질 수 밖에 없다. 선수는 비싼 돈 내고 배워 온 것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감독 코치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마치 감독 코치가 틀렸다는 듯한 반응이 나올 때는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 점차 선수들을 다루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팀 워크를
만들어가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고교 야구 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스트럭터 A는 "야구 좀 한다 싶으면 코칭 스태프도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여기 저기 매스컴을 많이 타니
벌써 스타가 된 줄 아는 선수들이 적지 않다. 마음 같아선 고교 야구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다.. 선수들의 인식 자체가 잘못 된 경우가 많다. 일단 기본부터 배우고 그 위에 새 집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을 익힌다는 건 대단히 고단한 일이다. 요즘 선수들은 그 시간을 버텨보려 하지 않는다. 눈 앞에 쉽고 편한
방법만 찾고 실천한다. 뾰족한 대안이 없어 그저 애만 태우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정작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와 국내 스카우트 모두 "점차 고교 야구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선수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스타가 나오고 그 스타에 의해 야구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한국 아마추어 야구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현장 지도자들의 뼈아픈 고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외적인 성장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더 늦어지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http://mksports.co.kr/view/2022/624331/자료 출처:

고교야구선수는스타가아닌학생,
현장지도자들의절규

2022.07.15
MK스포츠
정철우기자

http://mksports.co.kr/view/2022/624331/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한 안동시 소속 고교 선수가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안동시에는

5시간이나 늦게 보고돼 위급상황 보고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시각 안동시체육회 일부 임원들은

술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안전불감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8일 학부모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35분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안동시선수단

박모(17·생명과학고) 우슈 선수가 준결승 시합을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 통증과 두통으로 포항

S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선수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박 군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우슈 학생부 65kg급 4강전에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박 군은 시합 후 상대

선수의 시합을 참관하기 위해 동료들과 인근 포항 포은체육관을 찾았다 피로감과 두통으로 숙소로 돌아왔으나

상태가 심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우슈센터 사무장은 이날 오후 6시10분쯤 안동시체육회 K모 팀장에게 응급상황을 보고했으나 안동시

체육과장이나 직원들에게는 밤 11시쯤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같은 시각 체전에 참가한 선수를 챙겨야 할 안동시체육회 일부 임원들이 술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 주민 김모(50)씨는 “도민화합을 위한 도민체전에서 출전 선수가 위급한 상태로 입원을 했는데도 술판만

벌이는 일부 체육인들의 행태에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다”며 “안동시체육회는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박 선수가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하고, 늑장보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도 따져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815220003553?did=NA자료 출처:

안동시체육회, 도민체전출전선수
뇌출혈입원 ‘늑장보고’

2022.07.18
한국일보
권정식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815220003553?did=NA


[세계육상] 프레이저-프라이스 "30대 엄마 선수도 해낼 수 있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125000007?input=1195m

횡성군, 제1회 전국대학 스포츠 문화 페스티벌 18∼31일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69600062?input=1195m

비판 여론 의식했나...스포츠에 눈 돌리는 '코인거래소'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5_0001945083&cID=10401&pID=10400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http://mksports.co.kr/view/2022/632433/

흔들리는 대선공약, 국립스포츠종합훈련원 축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788416

[헬스토피아] 축구와 야구 팀 스포츠, 운동 효과는 좋지만 부상은 걱정

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207180850003&sec_id=561801&pt=nv

스포츠 예능 전성시대, 명과 암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851087&CM

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김세훈의 스포츠IN] 브라질·토트넘이 한국축구에 던진 과제들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07180355003&sec_id=520101&pt=nv

공 대신 총… 우크라 스포츠 선수 3000명 전장서 싸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15/114477444/1

주간스포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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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

‘귀하를체육시민연대회원으로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우리사회변화를위해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투명한스포츠문화를함께만들어갑니다.

*후원: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후원에의해운영됩니다. 

(연말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정기후원은아래링크를통해홈페이지에서할수있습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

